
호주 와인을 향한 예찬이 다시 시작되었다. 새롭게 빠져들어도 좋고, 옛 사랑을 되살리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다. 지금 호주 와인은 세계 최고를 향해 완벽히 도약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에디터 이재연(jyeon@noblesse.com)    글 Jamessuckling.com Team

Why Australian Wines?

호주 와인은 현재 중국 시장에 대거 진출했을 뿐 아니라 영국, 미국 

등 좀 더 전통적인 수출 시장에서도 수요가 서서히 되살아나면서 강

한 탄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호주 와인을 둘러싼 새로운 관심과 확신

은 호주 와인 생산자가 자국의 테루아와 와인을 믿고 노력을 기울인 

순수한 열정 덕분이다. 최근 우리가 1000종 이상의 와인을 시음해본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사실 올해 출시한 신제품 와인에는 의문의 

여지 없이 모든 이의 미각을 만족시키는 훌륭한 와인과 호불호가 갈

리는 와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오늘날 호주 와인이 전하는 메시지가 

품질과 다양성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수긍이 된다. 

빅토리아주 야라밸리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개최한 마라톤 시음

회에서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최고의 생산자가 선보인 와인

을 평가했다. 따뜻한 지역과 서늘한 지역에서 생산한 와인을 명확

히 구분하고 시음 장소도 그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 이른바 공정한 

경쟁의 장이었다. 

아로마가 그윽한 화이트 와인부터 과감한 레드 와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와인의 가장 큰 특징은 ‘신선함’이었다. 더불어 호주 와인 생산자

는 모든 단계의 음용 가능성에 주안점을 둔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자신감이다. 테루아와 오래된 포도나무, 포도밭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자신감, 땅에 대한 존중, 독특한 풍미와 스타일을 갖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는 확신 말이다. 이번 호주 와인 시음회 성적표에 이름

을 올린 모든 와인의 수준 높은 품질을 장담하는 가운데, 호주 와인

이 시장에서 다시 사랑받고 있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첫째, 경기가 호조를 띠고 있어 고품질 와인에 대한 수요와 함께 호

주 와인의 품질과 가치 전망에 대한 열망이 거래를 뒷받침하고 있다.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믿음직하고 지역적 특색을 갖춘 와

인을 구매하겠다는 욕구가 강해진 상황이다. 둘째, 호주는 이제 와인 

생산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종류 또한 무척이나 방대한 

국가 중 하나로 인식된다. 스타일의 다양성 면에서 거의 무한한 가능

성을 지닌 이 거대한 대륙에서는 현재 탁월

한 조화로움을 갖춘 다양한 와인을 생산하

고 있다. 풀 보디 시라즈 이후 더 다채롭고 

흥미로운 생명력을 선보이는 시기다.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시장에서 

호주 와인이 겪은 어려움은 반성과 자기 탐

구의 기회로 작용했다. 호주의 와인 생산자

는 환경과 시장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자신감을 회복해 위대

한 와인을 만들고자 하는 단호한 의지와 함께 강자로 떠올랐다. 호주

의 먹거리 혁신도 와인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호주를 방문

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탄생시킨 믿기지 않을 

만큼 다양하고 품격 있는 음식을 접했을 터. 호주인의 느긋한 생활 

방식은 여전히 변함없지만, 호주에서 식자재를 재배하고 요리를 준비

하는 데 쏟아붓는 노력은 진화하는 호주 문화와 깊이 연관돼 있다. 

와인은 여기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 좋은 음식과 훌륭한 와인이 손에 

손을 잡은 것이다.

더욱이 호주에서 와인의 개념은 이제 일상생활에 스며들었고, 와인

에 대한 지식과 관심은 과거와는 사고방식이 매우 다른 청년 세대로 

전해졌다.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나 트로피처럼 여기던 전통

적 위상에서 벗어나 이제 와인은 무엇보다도 즐거움과 음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와인에 대한 호주인의 관념이 변화했듯 포도 품종에 대한 인식도 달

라졌다. 고전적인 프랑스 포도에 대한 집착은 약해지고, 호주의 기후

와 음식, 생활 방식에 좀 더 적합한 다양한 품종에 대한 관심이 드높

아졌다. 호주의 기후에 적합하고 그에 상응하는 와인을 생산해낼 수 

있는 포도 품종을 찾아 와인업자들은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 호주에 심은 포도나무의 수령도 잊

지 말아야 한다. 호주에 강력한 수출 붐이 일어난 1990년대에 폭발적

wine expert

으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그 나무가 사춘기를 지나 단순히 품

종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재배 환경에 좌우되는 개성을 드러내고 있

다. 성숙한 포도나무는 와인의 품질과 스타일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더 믿을 만하고 숙성과 함께 가치가 높아지는 와인을 생

산하는 원동력이다.

또한 전 세계의 위대한 와인 생산국 추세와 마찬가지로 호주 역시 지

속 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 농법으로 전환해왔다. 나아가 요즘은 점

점 더 많은 와인업자가 와인 양조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대세. 더욱이 좀 더 가벼운 느낌의 레드 와인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무거운 풀 보디 레드 와인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과도한 추출 방식이나 너무 진한 오크 향 대신 이젠 짜임새가 더 촘촘

하면서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와인이 인기다. 

우리는 앞서 언급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진기하고 오래된 주요 포

도나무에서 생산한 뛰어난 와인을 많이 만났다. 타이렐스(Tyrrell’s)

의 헌터밸리 소재 와이너리에서는 1867년에 심은 포도나무로 100점 

만점을 기록한 2017 올드 패치(2017 Old Patch)를 비롯해 훌륭한 레

드 와인을 대거 선보였다. 그 와인을 만나려면 길고 험한 여정을 겪어

야 하지만, 그 모든 발걸음이 가치 있는 여정일 것이다.

헨시키(Henschke)에서는 2013 힐 오브 그레이스(2013 Hill of 

Grace)를 출시했다. 최고 수령이 186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

된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결과물로 2013년 빈티지는 또 한 번 순조롭

게 세월을 이겨내고 뛰어난 제품으로 탄생했다. 같은 포도원에서 자

라는 상대적으로 어린 나무에서 수확한 포도로 생산한 2012 힐 오

브 로즈스(Hill of Roses)는 힐 오브 그레이스로 입문하기 좋은 탁월

한 징검다리다. 

오래된 그르나슈 품종은 맥라렌베일 전역에서 물결치며 구조감이 가

볍고 응축된 풍미의 와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양가

라(Yangarra), 위라위라(Wirra Wirra), S.C. 패널(S.C. Pannell), 

정상급 피노 누아를 선보인 야라 예링 와이너리의 야라밸리 포도밭.

1 샤르도네의 품격을 보여주는 2017 오크리지 샤르도네 야라밸리 헹크. 2 헨시키 와이너리의 기대작, 2013 힐 
오브 그레이스. 3  남호주에 위치한 고즈넉한 농가 같은 헨시키 와이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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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필립 존스가 깁스랜드 농장에서 생산

한 최고급 와인이다. 북쪽으로 메이스던

까지 시선을 돌리면 화강암 토양으로 유

명한 전설적인 빈디(Bindi)가 이번 시음 

결과에서도 정교하고 숙성 가치가 있는 

피노 누아를 선보였고, 태즈메이니아의 톨푸들(Tolpuddle) 2017 피

노 누아는 해당 포도원의 노른자위 땅에서 얻어낸 개성 있고 획기적

인 작품이다. 

바로사밸리의 따뜻한 기후에서 생산한 레드 와인은 스피니펙

스(Spinifex), 퍼스트드롭(First Drop), 헤드(Head), 토어브렉

(Torbreck) 같은 유명 업체가 이끈다. 시장에 출시된 2016 와인은 여

전히 깊고 풍부한 풍미를 담고 있으면서도 세련되고, 신선함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앨릭스 헤드(Alex Head)의 블론드, 브

루넷, 레드헤드, 콘트래언 병입 와인은 2016년 빈티지 중에서도 탁

월하며, 같은 해에 그르나슈 품종의 오래된 포도나무에서 난 얄룸바

(Yalumba)의 제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카베르네와 샤르도네 품종은 계속해서 마거릿강 유역에서 대세를 장

악하고 있고, 그곳에도 선택을 기다리는 와이너리가 많다. 바세 펠

릭스(Vasse Felix), 케이프 멘텔(Cape Mentelle), 모스 우드(Moss 

Wood), 재너두(Xanadu) 등이 여전히 상위권에서 빠른 속

도로 달리고 있다. 다만 샤르도네 와인은 소규모 신규 와

이너리인 클라우드버스트(Cloudburst)가 경쟁에서 우위

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특별하다.

There’s a lot of momentum in the Australian wine 

space right now with huge inroads being made 

into the Chinese market and the slow-burning 

revival of more traditional export market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But it is the candor at home that underpins the 

renewed interest and confidence that surrounds 

Australian wine where winemakers believe in 

themselves and their terroirs and wines, and 

our recent tasting of more than 1,000 wines 

highlights this. In fact, there’s unquestionably a great wine for 

every palate and preference in this year’s new releases. Today’s 

message for the wines of Australia is all about quality and 

diversity.

We staged this year’s marathon tasting in Victoria’s picturesque 

Yarra Valley with wines assembled from around the country, 

and we rated wines from the very best producers near and 

afar. The Australian playing field has leveled between what 

winemakers used to clearly separate as warm and cool-climate 

regions and the meeting place is that of balance.

Freshness can be found in every guise from aromatic whites to 

bold reds. Australian winemakers have an eye on drinkability 

at every step. The other big shift is that of confidence. 

Confidence in terroir, in older vines, in the work to nurture 

vineyards, respect for the land, and in producing wines that 

have unique flavor and style. All represented in high levels of 

quality in this all-Australian tasting report, here are the reasons 

why Australian wine is back in the game!

For starters, the business is very healthy and the demand for 

high-quality wine is underpinning trade as much as a thirst 

for a quality and value proposition from Australian wine. 

There’s a strong and growing appetite for authentic, regionally 

specific wine, particularly at premium price points. Secondly, 

Australia is now accepted as one of the largest and most widely 

diverse wine producing nations. It is a vast continent with an 

almost endless array of stylistic possibilities, now producing a 

diversity of wines with great complexity. There’s a colorful and 

interesting life after full-bodied shiraz!

The challenges of the global market for Australian wine over 

the past decade has driven a period of ref lection and soul-

searching. Australia’s winemakers have emerged and become 

more aware, sustainably confident and determined to make 

great wine. Australia’s food revolution has also impacted the 

wine scene a great deal. Anyone who has visited Australia 

understands the quality of the food and the incredible diversity 

of cuisines, which are driven by a truly multicultural society. 

The relaxed image of Australian lifestyle is intact, but the 

thought and effort poured into growing and preparing food in 

Australia are deeply connected to the evolving culture of the 

nation. Wine plays a strong part in this. Good food and great 

wine are hand in hand.

Moreover, the concept of wine in Australia is now integrated 

into day-to-day life, and wine knowledge 

and interest are now passed on to the younger 

generations with very different ideas. The 

traditional idea of wine as a status symbol or 

trophy to be admired has moved to the idea 

that wine is, first and foremost, for enjoyment 

and drinking.

Just as Australia’s idea of wine has evolved, 

our notion of grape varieties has also 

changed. The obsession with classical French 

grapes has been tempered with a strong 

interest in a more diverse set of varieties that 

are more suited to the Australian climate, 

cuisine and way of life. The winemakers are 

looking to places such as Spain, Italy, Portugal 

and Greece to find grape varieties that are 

suited to the Australian climate and can produce 

wines to match. Let’s not forget the vine age of Australia’s 

plantings. he expansion of plantings to back Australia’s strong 

export boom in the 1990’s is now past their adolescent years 

and delivering qualitie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site rather 

than simple varietal fruit. The mature vines are underpinning 

more consistent quality and style. They produce wines that are 

more reliable and more age-worthy.

And just like many great winegrowing nations around the 

world, Australia has also moved towards more sustainable 

farming. A strong undercurrent is that more and more 

winemakers are exploring principles of non-intervention in 

winemaking. Moreover, lighter reds have come into focus, 

pulling fuller-bodied reds back from the brink. From over-

extraction to too much oak, wine now is dialed into a tighter, 

more precise and more natural fit.

We found a number of standouts in wines from significant and 

rare, old vines that highlight what I wrote above. The Hunter 

Valley stalwart winery of Tyrrell’s has delivered a bounty of 

great reds all the way up to a perfect 100-point 2017 Old Patch 

from vines planted in 1867. You’ll have to search long and hard 

to find it, and it’s worth every step of the journey.

Henschke released their 2013 Hill of Grace. It’s made from an 

array of old vines dating back to the oldest 1860 plot, and the 

2013 sailed through again in terrific form. Also, from the same 

vineyard, the younger plantings that make the 2012 Hill of 

오코타 배럴스(Ochota Barrels)는 모두 이번 시음회에서 

각각 최신 빈티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와인임을 입증했다.

친환경 와인으로는 타라스 오코타(오코타 배럴스)가 애

덜레이드힐과 맥라렌베일 지역에서 생산한 와인이 기가 

막혔다. 그가 2017년 빈티지를 병입한 임페커블 디스

오더(Impeccable Disorder)와 포레스트(A Forest)

는 황홀한 피노 누아 와인으로, 둘 다 세련되고 대단

히 매혹적이었다. 2017 +5V OV 샤르도네 역시 그가 

만든 역대 최고의 와인이다.

서늘한 기후대의 와인 중에서는 캔버라 지역에서 기

량을 발휘하고 있는 클로나킬라(Clonakilla)가 쉽지 

않은 해인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일

궈냈다. 2017 시라즈 비오니에(2017 Shiraz Viognier)

와 시라(Syrah) 와인은 확실히 세련된 스타일 면에서 대조를 이루는 

꿈의 한 쌍이다. 가장 최근 출시한 2017년 빈티지로 유례없는 고품질

을 선보인 툼바룸바(Tumbarumba) 샤르도네와 함께 이들의 진화

를 계속 주시하자.

야라밸리의 할리우드 2017년 빈티지는 정상급 피노 누아의 집결체와 

다름없다. 자이언트 스텝스(Giant Steps)는 야라의 현대적 피노 스타

일을 영민하게 따르면서도 단일 지역 병입 와인의 놀라운 성과를 보

여주었다. 맥 포브스(Mac Forbes), 오크리지(Oakridge), 야라 예링

(Yarra Yering), 콜드스트림힐스(Coldstream Hills), 호들스 크릭

(Hoddle’s Creek), 티모 메이어(Timo Mayer) 모두 높은 점수를 기

록했다. 야라 지역의 샤르도네는 그 어떤 지역보다 경쟁이 심했는데 

오크리지는 헹크 포도원에서 새로운 병입 제품을 출시했고, 뛰어난 

2017년 빈티지 와인 중에서도 최고 영예의 자리에 올랐다. 

빅토리아주로 범위를 넓히면 베이스 필립(Bass Phillip)의 2016 피노 

와인이 두드러진다. 크라운 프린스(Crown Prince)부터 상당히 조화

로운 프리미엄 와인과 초응축된 리저브 병입 와인에 이르기까지, 모

1 안개 낀 클로나킬라 포도밭. 
2 클로나킬라의 와인 메이커 
팀 키르크(Tim Kirk).

3  2017 시라즈 비오니에.

맥라렌베일 그르나슈의 정석, 2017 오코타 배럴스 어 센스 오브 컴프레션.

3

1 2

제임스 서클링 팀이 100점을 선사한 최고의 호주 와인, 

타이렐스 2017 올드 패치 시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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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s are surely knocking on the door for promotion into Hill 

of Grace. This 2012 is a standout wine.

Old vine grenache is making waves in McLaren Vale and riding 

the crest of interest in lighter framed wines with concentration of 

flavor. Yangarra, Wirra Wirra, S.C. Pannell and Ochota Barrels 

have all produced world-class quality in their latest offerings 

featured in this report.

On the more natural tip, Taras Ochota (Ochota Barrels) has 

delivered a stunning array of wines from the Adelaide Hills 

and McLaren Vale. His ethereal pinot noir bottling from 2017, 

Impeccable Disorder and A Forest are both seductive and 

precisely defined. Also, his 2017 +5V OV Chardonnay is easily 

the best he has made to date.

On to other cool-climate wines of note, the prowess of Canberra 

District producer Clonakilla continues with stunning results 

from a not-always-easy 2017 harvest. The 2017 Shiraz Viognier 

and Syrah wines are a dream pair of clearly defined stylistic 

counterpoints. Keep an eye on their progress with Tumbarumba 

chardonnay too as the latest 2017 release is exceptional quality.

The Yarra Valley’s Hollywood 2017 vintage has delivered a 

bounty of great pinot noirs. Giant Steps is excelling in defining 

the modern Yarra pinot style with an exceptional array of single-

site bottlings. Mac Forbes, Oakridge, Yarra Yering, Coldstream 

Hills, Hoddle’s Creek and Timo Mayer have all garnered high 

scores here. Yarra chardonnay also deserves a special mention 

as the stakes are high and the fight for top honors in the region 

is probably more fiercely competitive than any other part of 

Australia. Oakridge released a new bottling from the Henk 

Vineyard that sits jewel-like among their outstanding array of 

2017 vintage wines.

Wider into the Victorian pinot offering and highlights are 

Bass Phillip’s 2016 pinots. From Crown Prince through to the 

seriously complex Premium and super concentrated Reserve 

bottlings, these are some of the finest wines Phillip Jones has 

produced from his Gippsland property.  Look north to Macedon 

legend Bindi for granite soils and assuredly precise and age-

worthy pinot noir in this report and Tolpuddle’s 2017 pinot from 

Tasmania is a landmark of coming to grips with the stylistic 

sweet spot of the vineyard. 

Warm climate reds from the Barossa Valley are led by established 

names like Spinifex, First Drop, Head and Torbreck. The 2016 

wines that are coming on to the market are nicely defined and 

moving towards freshness while still delivering effortlessly 

deep, rich flavors. Alex Head’s Blonde, Brunette, Redhead and 

Contrarian bottlings are all singing in vintage 2016 and watch 

for Yalumba’s inroads to stunning old vine grenache territory for 

that same vintage.

Cabernet and chardonnay continue to reign supreme in 

Margaret River, and there are many producers to choose from. 

Watch established names Vasse Felix, Cape Mentelle, Moss 

Wood and Xanadu, as they’re all setting a cracking pace at the 

top, while the newer micro-vigneron Cloudburst is at the top of 

their game, especially in chardonnay. ◇⃟

1 바로사밸리의 자존심, 2016 스피니펙스 시라즈 싱글 빈야드 모파.
2 서호주 마거릿강 유역에서 생산한 클라우드버스트 샤르도네.
3  태즈메이니아에서 온 정교한 레드 와인, 톨푸들 2017 피노 누아.

화강암 토양이 특징인 빈디 와이너리 포도밭의 가을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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